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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강도, 정서조절곤란이

강박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이 슬 아 고 사 랑†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고, 정서조절곤란이 강박

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충동성이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만 18

세 이상의 성인 426명을 대상으로 정서강도 척도, 강박적 구매행동 척도, 정서조절곤란 척도, 충동

성 척도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확인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강도, 강박적 구매행동, 정서조절곤란, 충동성 간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정서강도가 정서조절곤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곤란은 정서

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결

과, 정서강도가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고, 정서조절곤란과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계가 충동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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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 행동은 인간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개개인

이 자급자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이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물

건을 구매하는 행동을 통해 개인의 삶은 더욱 풍

요롭고 윤택해졌다. 더욱이 인터넷 쇼핑을 비롯한

전자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현대인의 구매 행동

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Lim, 2015; Lim, 2017; Kumar, Lim, Pandey,

& Christopher Westland, 2021). 이처럼 구매 행

동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행동이

며 쇼핑은 오늘날 개인의 흔한 취미로 여겨질 정

도이므로(Rahman & Hossain, 2023), 적절한 경우

에는 구매 행동 그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통제할 수 없는 구

매 충동 및 과도한 소비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강박적 구매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강박적 구매 행동은 “통제할 수 없는 구매 욕

구로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심리적

긴장에 의해서 강요되며 또한 행위의 중독적 본

질에 의해 좌절과 함께 안도감을 수반하는

것”(Valence, d`Astous, & Fortier, 1988, 420p)이

라 정의하며, 구매 행위에 중독되는 행동중독의

한 유형(김세정, 현명호. 2005)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박적 쇼핑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

어지는데, 이는 (1)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반복적인 구매 욕구

를 느끼고, (2) 소비 행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두드러지며, (3)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도

한 소비를 지속하는 것이다(Dittmar, 2005; Rocha

et al., 2023). 강박적 구매 행동은 구매자 개인에

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

라, 구매자 주변의 가족 및 친지의 재정적 문제에

도 관련되므로(Kellet & Bolton, 2009; Rocha et

al., 2023), 강박적 구매 행동에 기여하는 발생 기

제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은 높은 임상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

다.

강박적 구매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

해보면, 강박적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

양하게 확인된다. 여기에는 정서적 양육이 부족한

부모(Krueger, 1988), 방임적이거나 학대적인 양육

환경(DeSarbo & Edwards, 1996)과 같은 환경적

변인과 더불어, 물질주의적 태도나 가치관

(Dittmar, Long, & Bond, 2007; O’Guinn &

Faber, 1989), 물건 구매 및 소유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역기능적 신념(Frost, Steketee, &

Williams, 2002; Kyrios, Frost, & Steketee, 2004),

완벽주의(Faber, 2000; O`Guinn & Faber, 1989),

낮은 자존감(Hanley & Wilhelm, 1992), 충동성(김

세정, 현명호, 2005; Dittmar & Drury, 2000;

Verplanken & Herabadi, 2001) 등의 심리적인 요

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심리적 요인 가운데 특히 정서적 변인들은 강

박적 구매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 요인이다.

높은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는 강박적 구매행동

과 밀접하게 관련되며(DeSarbo & Edwards,

1996), 부정정서를 인식하는 빈도와 강박적 구매

행동 간에도 강한 정적 상관이 보고된다

(Scherhorn, Reisch, & Raab, 1990). 아울러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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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매자들은 대조군보다 주요 우울장애, 불안

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Black,

Repertinger, Gaffney, & Gabel, 1998;

Christenson et al., 1994),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

이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폭식장애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ack et

al., 1998; Frost et al., 2002; McElroy et al,. 1994;

Valence et al., 1988). 더욱이 강박적 구매행동은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바

(Miltenberger et al., 2003), 강박적 구매행동은 고

통스럽게 인식되는 부정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일

종의 대처 행동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제안되어

왔다(송인숙, 1993; 이정민, 2002; Christenson et

al., 1994; McElroy, Keck, Pope, Smith, &

Strakowski, 199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

할 때, 강박적 구매행동은 정서조절의 실패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 행동의 하나로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조절 문제는 다양한 정

신병리에 기여하는 공통 요인이므로, 정서조절과

정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들이 강박적 구매행동

의 발생 및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다 세

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들을 통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정서강도

는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의 취약성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조소현, 2005; Flett,

Blankstein, & Obertynsk, 1996), 정서조절 실패는

다양한 심리장애의 초진단적 요인으로 제기되는

바, 이 변인들을 강박적 구매행동과 관련된 정서

적 변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서조절과

정에서의 문제가 강박적 구매행동과 같은 행동문

제로 이어지는 데에는 정서를 행동화하는 경향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충동성

변인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에

서는 정서강도, 정서조절 곤란, 충동성의 변인을

중심으로 강박적 구매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정서강도는 각 개인이 특정한 정서를 경

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서적인 자극을 받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각성 수준과 반응성으로 정

의된다(Larsen & Diener, 1987). 정서강도는 개인

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정서강도는 자율신경

계의 각성과 관련된 개인의 기질적인 측면으로

(Eisenberg et al., 1991; Larsen & Diener, 1987),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각성 상태의 변화에 대해 생리적으로 더 민

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lascovich et al.,

1992),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자극으로 인해 유발된 정서에 더 큰 영

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차

이가 나타난다(이채리, 정남운, 2012).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신경증, 우울증상, 신체화 증상을

높게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Flett et al., 1996), 정

서적 갈등 및 공격성과도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

다(김원, 2008). 또한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강렬한 정서적 불쾌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

적응적인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도 높으며

(Marra, 2005; Westen, 1994), 높은 정서강도는 폭

식행동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

과도 정적상관을 보인다(조소현, 2005). 강박적 구

매행동 또한 고통스러운 강렬한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대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서강도는 강박적 구매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취약성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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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높은 정서강도만으로 강박적 구매행동

이 발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연구

들에서는 높은 정서강도가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

련된다고 보고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정서강

도가 높은 사람은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사회성이 높다는 결과도 보고

되기 때문이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이러한 혼재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정

서강도가 강박적 구매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 혹은 조절 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

조절 곤란이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높은 정서강도는 정

서조절 곤란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며

(Gohm, 2003; Gross, 2002), 정서조절곤란은 다양

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초진단적 요인이기

도 하다(Barlow, Allen, & Choate, 2020; Gratz,

2003; Levitt et al., 2004; Mennin et al., 2005). 이

렇듯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강렬한 정

서경험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조절에 실패한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

려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

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높은 정서강도 그 자체만

으로는 병리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강렬한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병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Kring & Werner, 2004).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정서강도가 정서를

회피하려는 조절 전략을 매개하여 우울, 걱정 등

의 부정적인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검증하였다(이슬아, 권석만, 2014; 이채리, 정남

운, 2012; 조성은, 오경자, 2007; Lynch, Robins,

Morse, & MorKrouse, 2001). 이는 강박적 구매행

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흔히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쇼핑

에피소드 전에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정서를 높

게 경험하며 적절한 정서조절에 실패하나, 구매행

동이 발생한 후에는 부정정서가 감소되며 안도나

만족 등의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등 현저한 기분

변화를 경험한다(Christenson et al., 1994;

Dittmar, 2004; McElroy et al., 1994). 즉, 높은 강

도의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

하는 과정이 이어질 때, 불쾌한 정서를 경감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방략으로 강박적 구매행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서강도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 정서조절 곤란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 가정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강박적 구매행동이 발생하

는 과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충동성을 함께 고려

하였다. 충동성은 미래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

지 않고 일시적 충동에 따라 성급하고 즉각적으

로 행동하는 경향성으로서(DeYoung & Rueter,

2010; Madden & Johnson, 2010), 강박적 구매 행

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개인의 특성으로 제안

된다. Faber, O`Guinn와 Krych(1987)는 강박적

구매 행동을 충동에 이끌려 이루어지는 소비 행

동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이나

게임 등의 다른 행위 중독과 같이 충동 조절의

문제가 그 원인임이 밝혀진 바 있다(이송선,

2000). 강박적 구매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흔

히 물건을 구매하려는 충동을 통제할 수 없이 강

렬하게 경험하며,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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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은 수준의 충동성이 보고된다(DeSarbo &

Edwards, 1996). 아울러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

는 사람들은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충동 통제의 어려움을 보인다

(O'Guinn & Faber, 1989). 더욱이 정서적 맥락에

서 충동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

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박적 구매행동은 충

동성의 여러 차원 중에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부정정서 긴급성), 긍

정적인 정서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려는 경향

(긍정정서 긴급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Billiueux, Rochat, Rebetez, & Van

der Linden, 2008; Williams & Grisham, 2012).

즉,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고 충동

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은 강박적 구매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강도와 정서조절 곤

란이 강박적 구매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충동성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충동성이 높은 사람

들은 강렬한 정서를 성급하게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쉬우므로, 부정정서를 완화하고 긍정정

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처 방략으로 강박적 구

매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서강도와

정서조절 곤란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개

인이 기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충동성 수준이 낮

다면 조절되지 못한 불쾌한 정서는 강박적 구매

행동으로 표출되기보다 다른 문제로 나타나기 쉬

울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강박적 구매행동 문제

에 작용하는 기제를 이해하고, 표적화된 치료적

개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충동성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

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고, 정서조절곤란과 강박적 구매행동

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그

림 1). 이를 위해 정서강도와 정서조절곤란이 강

박적 구매 행동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보고, 특히 정서조절곤란과 강박적 구매 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강도가 높을수록, 강박적 구매 행동의 수준이 높

을 것이다. 둘째, 정서강도가 강박적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셋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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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정서조절곤란이 강박적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총 426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들 중 설문의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연속적으로 동일한 점수

의 보기를 선택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명

의 자료를 제외한 401명(남 168명, 여 23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70세였고, 평균 연령은 만

33.1세(표준편차=12.75)였다.

측정도구

정서강도 척도 (Affect Intensity Measure:

AIM).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정도에 관한 안

정적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본 연구

에서는 Larsen와 Diener(1987)가 개발하고 한정

원(1997)의 번안판을 옥수정(2001)이 수정한 것으

로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

다, 6점: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총점

이 높을수록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강박적 구매행동 척도 (Compulsive

Purchase Scale: CPS). 이은경과 전중옥(2013)

은 강박구매와 중독구매가 선행연구들에서 하나

의 맥락으로 척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Valence 등(1988)와

Faber와 O'Guinn(1992)이 쇼핑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두 척도를 송인숙(1993)이 우리 나라

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강박적

구매행동을 높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척도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 본 연구

에서는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척도를

조용래(2007)가 번안한 척도(K-DERS)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정서조절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

양한 어려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충동통제 곤

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

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적행동 수행의

어려움’과 같은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

서조절에 어려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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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 본 연구에서는 Patton,

Stanford와 Barratt(1995)이 개발하고, 허심양, 오

주용, 김지혜(2012)가 타당화한 Barratt 충동성 척

도-11판(BIS)을 사용하여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

상 그렇다)의 총 30문항으로서, ‘인지 충동성’, ‘운

동 충동성’, ‘무계획성 충동성’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인지 충동성은 문제 해결 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운동 충동성은 즉흥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무계획성 충동성은 일에 착수하

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성향을 측정한다. 원

척도와 한국판 척도에서 모두 적절한 수준의 내

적 합치도가 보고되었고(허심양, 오주용, 김지혜,

2012; Pattson, Stanford, & Barratt., 1995), 본 연

구에서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3.0판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참가자들

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서강도, 강

박적 구매행동, 정서조절곤란, 충동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강도와 강박

적 구매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

과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Process macro(Hayes, 2012)의 Model 14번을

활용하였다. 이때 변인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들에 대해 평균 중심

화를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정서강

도, 강박적 구매행동, 정서조절곤란, 충동성 척도

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변인인 정서강도와 종속변인인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59, p<.01). 독립변인인 정서강도와 매

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r=.188, p<.001) 간에도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정서조

1 2 3 4

1. 정서강도 1

2. 강박적 구매행동 .159** 1

3. 정서조절곤란 .188*** .427*** 1

4. 충동성 .064 .310*** .553*** 1

M 130.89 28.60 66.67 85.86

SD 20.11 10.07 17.40 8.86

**p<.01, ***p<.001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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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곤란과 종속변인인 강박적 구매행동(r=.427,

p<.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절변인인 충동성은 독립변인인 정서강도

(r=.064, p=.200)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

으며, 종속변인인 강박적 구매행동(r=.310, p<.001)

과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r=.553, p<.001)은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와 충동성의 조절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

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였다. 동시에 충동성의 수준이 매개변인인 정서조

절곤란이 종속변인인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함께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β S.E. t p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정서조절곤란)

상수 .000 .854 .000 1.000

정서강도 → 정서조절곤란 .163 .043 3.83*** .000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강박적 구매행동)

상수 -.574 .433 -1.33 .186

정서강도 → 강박적 구매행동 .032 .021 1.55 .123

정서조절곤란 → 강박적 구매행동 .118 .026 4.51*** .000

충동성 → 강박적 구매행동 .347 .033 10.37*** .000

정서조절곤란 ∗ 충동성

→ 강박적 구매행동
.006 .002 3.49*** .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019 12.18 .000

***p<.001

표 2. 정서 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조절 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

그림 2 정서강도, 정서조절곤란과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통계모형



정서강도, 정서조절곤란이 강박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

- 333 -

분석 결과, 정서강도는 정서조절곤란에 정적 영

향을 미쳤고(β=.163, p<.001), 정서조절곤란은 강

박적 구매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β=.118,

p<.001)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

서조절곤란과 조절변인인 충동성의 상호작용항은

강박적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β=.006, p<.001)을

미쳐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정서강

도가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강박적 구매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충동성은 정서조절곤란

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강도가 높은 사람은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이 높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서 강도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가 충동성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은 .019(p<.001)이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정서 강도가 정서 조절

곤란을 거쳐 강박적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경로에

서 충동성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조절변인 수준 β SE t p LLCI ULCI

충동성

-1SD .041 .036 1.11 .267 -.031 0.112

M .118 .026 4.51*** .000 .066 .169

+1SD .195 .032 6.13*** .000 .132 .257

***p<.001

표 3. 충동성에 따른 정서 조절 곤란의 조건부효과

충동성(통제) β SE t p LLCI ULCI

-9.44 .063 .032 1.97* .050 .000 .126

-7.29 .076 .030 2.51** .013 .016 .135

-3.64 .097 .028 3.51*** .000 .043 .151

.01 .118 .026 4.51*** .000 .066 .169

3.66 .139 .026 5.35*** .000 .088 .190

7.31 .160 .027 5.88*** .000 .106 .213

10.96 .181 .030 6.11*** .000 .122 .239

14.61 .202 .033 6.12*** .000 .137 .266

18.26 .223 037 6.02*** .000 .150 .295

21.91 .244 .042 5.87*** .000 .162 .325

25.56 .265 .046 5.71*** .000 .173 .356

29.21 .286 .052 5.55*** .000 .184 .387

32.86 .307 .057 5.40*** .000 .195 .418

36.51 .328 .062 5.27*** .000 .205 .450

40.16 .349 .068 5.15*** .000 .216 .482

*p<.05, **p<.01, ***p<.001

표 4. 충동성에 따른 정서 조절 곤란의 조건부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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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충동성의

수준을 평균,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값, 평균보

다 1표준편차 작은 값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서 정서조절 곤란이 강박적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충동성 값이 –1SD에서 M까지는 정서조절곤란

이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1SD에서는 유의하였다. 즉, 충동성이 높

은 경우에는 정서 조절 곤란이 강박적 구매행동

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충동성이

낮은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절변인

의 조건부효과를 상세히 탐색하기 위하여

Johnson- Neyman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4). 분석 결과, 평균 중심화된 충동성의 값이

–9.44보다 높은 영역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

으며, 이는 전체의 76.31%에 해당하였다.

본 결과를 시각적으로 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

여, 그림 3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충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

가 가파르고, 충동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서조절

곤란이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충동성

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강박적 구매행동에 초점을 두고, 강박적 구매행동

의 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였다. 특히 강박적 구매행동을 정서조절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행동의 하나로 개념화

하여, 정서강도, 정서조절곤란, 충동성과의 관계에

서 강박적 구매행동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를 위해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고, 충동성이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

그림 3. 정서 조절 곤란과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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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주요 결과 및 그에 대한 주요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강박적 구매행동은 정서강

도,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강박적 구매행동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서적 요인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정정서의 강도 및

빈도가 강박적 구매행동과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DeSarbo & Edwards, 1996; Scherhorn et al.,

1990), 강박적 구매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통제집

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고한다(배유미, 김소연, 이종환, 장문선, 2014;

Williams & Grisham, 2012)는 선행 연구들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강박적 구매행동은 적응

적 정서조절의 실패로 인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행동으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 강박적 구

매행동에 대해 치료적으로 개입할 때에도 개인의

정서경험 및 정서조절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서강도가 강박

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곤란에 의

해 매개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즉, 정서를 강하

게 경험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높은 수

준의 강박적 구매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높은 정서강도가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곤란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에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

다(Barlow et al., 2020; Gohm, 2003; Gratz, 2003;

Gross, 2002; Mennin et al., 2005). 특히 정서조절

곤란은 정서강도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던 점을 볼 때, 정서를 강렬하게 느

끼는 경험 자체가 직접적으로 강박적 구매행동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강한 정서경험을 적절히 조절

하는 데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만 강

박적 구매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서강도가 정서조절의 실패를 통해 병리적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Lynch et al., 2001), 강박적 구매행동의 치

료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이기도 하다. 개인이 지

닌 정서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질적 특성

으로서 상대적으로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렵

다는 한계를 지니는 반면(Larsen & Diener, 1987),

정서조절 전략은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정서경험

을 빈번하게 겪는 취약성을 지닌 개인이라 할지

라도 정서조절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강박적 구매행동에 대해 충분한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는 정서강도

가 높고 정서조절의 빈번한 실패를 경험하는 정

서적 취약성을 지닌 개인에게도 적응적인 정서조

절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적 개입으로서(최현정,

2018; Linehan, 2014; Panos, Jackson, Hasan, &

Panos, 2014), 추후 강박적 구매행동에 대한 치료

적 개입을 모색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

리라 여겨진다.

셋째, 정서강도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강박

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충동성 수준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서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수록 강

박적 구매행동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

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강박적 구매행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

아지지 않았다. 이처럼 충동성은 정서조절곤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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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적 구매행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인 기능을 하는 변인으로서, 치료적 개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에 어려움

을 겪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강박적 구매행동과

같은 양상의 부적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정서조절곤란은 강박적 구매행동 외에도

불안장애(Mennin et al., 200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Roemer, Litz, Orsillo, & Wagner, 2001), 우

울장애(Rude & McCarthy, 2003), 물질사용장애

(Hayes, Wilson, Gig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자해행동(Gratz, 2003) 등 다양한 정신병리

에 기여하는 일종의 초진단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조용래, 2007). 따라서 정서조절 곤란이 강박적

구매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충동성이 조절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서조

절곤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기질적으로 충동성

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서조절 어려움을 겪

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화하여 다루고자 하며, 이 때 강박적 구매행

동을 나타낼 가능성도 더 높다. 따라서 추후 강박

적 구매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때에

는 개인이 지닌 충동성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정서조절에 대한 개입 시에도 다양한

전략 가운데 순간적인 충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도

록 돕는 요소가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나 강박적 구매행동은 물건 구매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욕구 및 갈망(craving)이 높아 충동통제

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물질남용

환자의 물질사용에 대한 충동을 다루는 데 활용

되는 치료적 개입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Daley와 Marlatt(2006)이 마음챙김

명상을 응용하여 개발한 충동 파도타기(urge

surfing)는 충동 조절에 효과적인 개입법으로 검

증되어 왔으므로, 추후 강박적 구매행동에 적합하

게 수정,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은 일반 성인 집단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

된 결과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강박적 구매행

동을 보이는 임상군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강박적 구매행동의

총점이 높은 병리적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참여

자들의 실제 정서 경험이 구매충동 및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험표집법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을 활용하여

구매행동 전, 중, 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자의

정서상태를 탐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강박적 구매행동은 심리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로서 상당한

부적절감을 촉발하므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구매

행동을 과소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구매행동에

대한 제3자의 평정 결과를 함께 실시하여 타당

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횡단적인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으므로, 매개변

인인 정서조절 곤란이나 조절변인인 충동성의 변

화가 있을 때 강박적 구매행동 수준에 변화가 나

타나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

로 추후 연구에서는 충동조절에 초점을 둔 정서

조절 훈련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고, 정서조절 곤

란 및 충동성의 변화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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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강박적

구매행동에 기여하는 정서강도, 정서조절곤란, 충

동성의 상호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강박적

구매 행동의 발생 및 유지 기제를 밝혔다는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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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ffect Intensity and Difficulty

in Emotional Regulation

on Compulsive Purchas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mpul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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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intensity and compulsive purchas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mpulsivit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compulsive purchasing. The Affect

Intensity Measure, Compulsive Purchase Scale,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and

Impulsivity Scale were administered to 426 adults over the age of 18, and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teste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mpuls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intensity and compulsive purchasing behavior,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ffect intensity, compulsive purchasing behavior,

emotional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Second, affect intens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emotional dysregul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intensity and compulsive purchasing behavior.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test revealed that affect intensity mediated the pathway through which emotional

dysregulation affected compulsive purchas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ysregulation and compulsive purchasing behavior was moderated by impulsivity, confirm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Affect intensity, Difficulty in emotional regulation, Compulsive purchasing,

Impul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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